
19제21335호 2020년9월2일수요일스포츠

권순우가1일미국뉴욕의빌리진킹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열린US오픈테니스대회첫날남자단식본

선1회전에서타이-손크위아트코스키(187위미국)를상대로강력한스매싱을하고있다. /연합뉴스

4전5기 권순우메이저대회본선첫승
크위아트코스키에3-1역전승

US오픈테니스 64강진출

이형택 정현이어한국3번째

세계 17위샤포발로프와격돌

권순우(73위 CJ후원)가한국남자선수로는통

산세번째로테니스메이저대회단식본선에서승

리를따냈다.

당진시청소속권순우는 1일(한국시간) 미국뉴

욕의빌리진킹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열린US오

픈 테니스대회(총상금 5340만2000달러) 첫날 남

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-손 크위아트코스키

(187위미국)에게3-1(3-6 7-6<7-4> 6-1 6-2)역

전승을거뒀다.

이로써권순우는이형택(은퇴)과정현(144위제

네시스후원)에이어한국남자선수통산세번째

로테니스메이저대회단식본선 2회전에오른선

수가됐다.

이형택은 2000년US오픈,정현은 2015년US오

픈에서각각메이저단식본선첫승을거뒀으며권

순우역시US오픈에서첫승리의기쁨을누렸다.

한국여자선수로는이덕희,박성희,조윤정등이

메이저대회단식본선에서이긴경력이있다.

권순우는 2회전인 64강전에서 데니스 샤포발로

프(17위캐나다)를상대한다.이경기는이틀뒤인

3일에열릴예정이다.

권순우는 1세트자신의첫서브게임을상대에게

내주며 0-3으로끌려갔고, 결국세트초반에벌어

진격차를좁히지못하고1세트를내줬다.

2세트에서도게임스코어4-4에서자신의서브게

임을 뺏긴 권순우는 2세트까지 내줄 위기에 몰렸

다.특히이때까지상대서브게임에서브레이크포

인트를한번도잡지못하고있었기때문에이어진

크위아트코스키의서브게임에대한부담이컸다.

그러나 이때 상대 서브 게임을 처음으로 브레이

크, 경기분위기를바꾼권순우는결국세트스코어

1-1을만들어승부를원점으로돌렸다.

2세트타이브레이크에서먼저자신의서브때한

점을내줬으나곧바로상대더블폴트로한숨을돌

렸고,이후내리3득점하며 4-1까지앞서나갔다.

다잡은듯했던 2세트를놓친크위아트코스키는

3세트 이후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, 권순우는

3, 4세트에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워 2시간

49분만에2회전진출을확정했다.

이날권순우는서브에이스에서3-11로열세였지

만공격성공횟수에서50-33으로우위를보이며 3

세트이후경기를주도했다.

권순우는 2018년 호주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단

식 본선 데뷔전을 치렀고, 이후 2019년 윔블던과

US오픈,올해호주오픈까지네차례도전에서모두

1회전탈락의고배를들었다.

1회전을통과한권순우는단식본선 2회전상금

10만달러(약 1억1000만원)를확보했다.

4전5기에성공한권순우의다음상대샤포발로

프는권순우보다2살어린1999년생이지만이미남

자프로테니스(ATP) 투어대회단식우승경력도

한차례있고, 개인최고랭킹이올해 1월13위인톱

랭커다.

왼손잡이샤포발로프는 2017년 US오픈 16강이

메이저대회최고성적이다. 이날앞서열린 1회전

에서서배스천코르다(205위미국)를 3-1(6-4 4-

6 6-3 6-2)로물리쳤다.

권순우는 초반에너무긴장해서생각한플레이를

못했지만 2세트위기에서브레이크를하면서경기

가잘풀렸다며 2회전상대는랭킹이높은선수지

만배운다는마음으로재미있고, 쉽게물러나지않

는경기를하겠다고소감을밝혔다. /연합뉴스

한국계이완 투르드프랑스3구간우승

어머니가한국인인케일럽이완(26 호주)이 세

계최고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드프랑스 셋째

날구간우승을차지했다.

이완은 지난달 31일(현지시간) 프랑스 니스에

서시스테롱까지 198㎞를달리는 3구간경기를 5

시간 17분 42초 만에 달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

통과했다.

이완은 결승선을 앞두고 마지막 스프린트에서

시속 69㎞로어택에성공해 1위를차지했다.

한국인어머니노은미씨와호주인아버지마크

이완씨사이에서태어난이완은지난해투르드프

랑스에서도 3개구간에서정상에올랐다.

그는 2015년한국일주도로사이클대회 투르

드코리아에출전해개인종합우승을차지하기도

했다.

키가 165㎝에 불과하지만 폭발적인 주력으로

포켓로켓이라는별명으로불리는이완은 이대

회는세계가지켜보고있고모두가이자리에오고

싶어하는,세계에서가장큰레이스에서우승해서

기쁘다라고소감을밝혔다.

이완은대회개막전에스태프두명이신종코로

나바이러스감염증(코로나19) 확진판정을받고,

첫날경기에서는충돌사고로팀(로토수달)동료

두 명이 다쳐 이탈하는 악재 속에서도 성과를 냈

다.

그는 계획이완벽하게들어맞았다.개막전에서

두명을잃어서아쉽지만, 모두가힘을합쳐서잘

해냈다고말했다.

1∼3구간누적개인종합선두는쥘리앙알라필

립(프랑스)이유지했다. /연합뉴스

멀티골 펠리페 18라운드MVP

광주외인 3인방모두 베스트11 에

펠리페 아슐마토프윌리안

멀티골로 광주FC의 승리를 이끈 펠리페가 K

리그1 18라운드MVP에선정됐다.

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18라운드경기를평가

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. 대구FC와의 원정경기

에서두골을넣으며광주의6-4승리를이끈 해결

사 펠리페가MVP의영예를안았다.

광주는이날경기시작 2분만에데얀에게선제

골은내줬지만펠리페의동점골을시작으로6골을

몰아넣으며 4경기만에승리를가져왔다.

0-1로뒤진전반 23분엄원상이얻어낸페널티

킥찬스에서펠리페가키커로나섰다.대구의골대

를 가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

펠리페는 3-2로 앞선 후반 17분

윌리안의도움을받아두번째골

에성공했다.

펠리페는이날활약으로10득점

고지에 오르며 광주 소속 외국인

선수 1부리그 최다 득점 기록(기

존 8득점)도새로썼다.

MVP펠리페와함께윌리안아슐마토프등광주

의외국인선수 3인방이모두베스트11명단에이

름을올렸다.

광주무패행진의주역인윌리안은 1골 1도움의

활약을했고,광주수비의핵인아슐마토프도이날

마수골을장식하면서골퍼레이드에함께했다.

6골을앞세워 7위로뛰어오른광주는시즌첫베

스트팀타이틀을차지했다.

K리그역대한경기최다골타이기록이작성된

광주와대구의경기는 18라운드베스트매치에선

정됐다. 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어머니가한국인인케일럽이완(26 호주 가운데)이1일세계최고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드프랑스

셋째날3구간경기에서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하며포효하고있다 . /연합뉴스
최다유효슈팅 49개에 21골터뜨려

광주FC펠리페 공중볼싸움최고

아슐마토프 장거리패스성공률선두

윌리안 가장많은 6차례탈압박성공

두드리니열렸다…울산주니오이유있는득점선두

K리그부가데이터부문별1위보니

두드리니열렸다.

한국프로축구연맹이1일 K리그부가데이터를

발표했다.

자료에따르면 18라운드까지진행된K리그1에

서 프로축구 울산현대의 골무원 주니오가 가장

많은 49개의유효슈팅을날린것으로나타났다.이

중21개가골대를뚫으면서주니오는독보적인득

점 1위를달리고있다.

득점 2위는 포항스틸러스의 일류첸코로 12골.

이어대구FC의세징야,광주FC펠리페가10골로

뒤를잇고있다.

포항팔라시오스는 51차례드리블을시도해가

장많은 34번상대선수를돌파했다. 전북현대한

교원은56차례시도중33차례드리블돌파에성공

했다.

강원FC의김영빈은가장정교한패스실력을과

시했다. 1312차례 패스를 한 김영빈은 1195개의

공을 동료 앞으로 배달하면서 91.1%의 성공률을

기록했다.전북손준호가1422번의패스를시도해

1191번성공, 83.8%의성공률로뒤를이었다.

키패스 부문에서는대구세징야의활약이두드

러졌다. 세징야는 44차례슈팅으로이어지기직전

마지막패스를장식, 경기당 2.75개의키패스를자

랑했다. 37차례키패스(2.64)를기록한포항팔로

세비치가 2위다. 30미터이상멀리패스를한 장

거리패스 부분에서는전북현대손준호가가장많

은 153개를성공했다. 251차례의시도중 153개가

패스로이어지면서61%의성공률을보였다.

광주FC 아슐마토프는 166차례 장거리 패스를

시도, 110차례성공을이루며전체 3위에올랐다.

성공률은66.3%로1위손준호보다더정교함을과

시했다.

아슐마토프는 상대의 볼과 패스를 123차례 차

단하면서이부문 1위에도이름을올렸다.경기당

7.69개의공을루즈볼로만들며급한불을껐다.

광주홍준호는수비를위해공을걷어내는 클리

어 ,상대슈팅을막아내는 블락 부문에서각각 5

위(66차례)와3위(14차례)에올랐다.

홍준호는태클실력도발휘했다. 23차례태클을

시도해 19차례성공했다.성공횟수로는 27개의 1

위 박종우를 필두로 전체 5위지만, 성공률은

82.6%로상위 5위권의선수중가장높았다.

광주의 193㎝장신공격수펠리페는 공중볼 싸

움에서1위에올랐다.펠리페는138차례공중볼경

합에서 승자가 되면서 1위, 아슐마토프는 68차례

성공으로5위에올랐다.

최근광주상승세의주역인윌리안은가장많은

6차례 탈압박에 성공했다. 탈압박은 상대 압박을

이기고소유하고있던공을유지하는것을말한다.

광주 캡틴여름은 루즈볼을 154차례 가져오면

서 획득부문 5위에이름을올렸다.

울산의 골키퍼 조현우는 18경기에 모두 나와

81.67%의선방률을보이며 빛현우의면모를보

여줬다.

조현우는상대의유효슈팅 49개를막아내면서,

11실점만기록했다. 전북현대의수문장송범근은

37개의유효슈팅을막고, 13실점을하면서74%의

선방률로2위에올랐다.

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
